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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에서 만나는 ‘주섬주섬 음악회’
- 23일 저녁 7시, ‘제6회 주섬주섬 음악회’ 개최 - 

- 다양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, 섬 주민과 함께하는 푸드존 등 운영 -

- 온·오프라인 병행 개최로 섬 해양 관광 자원 홍보 -

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한여름 밤의 낭만을 느껴보면 어떨까?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주최하는 ‘제6회 주섬주섬 음악회’가 7월 

23일(토) 저녁 7시에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에서 관객들을 맞는다.

2016년 첫 시작으로 올해 6회째 이어오는 ‘주섬주섬 음악회’는 인

천 대표 여름 해변 음악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. 코로나19 시기인 

지난해에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다.

덕적도는 인천연안여객터미널 또는 대부도 방어머리 선착장을 통해 

도착할 수 있는 섬이다. 배를 타고 덕적도항에 도착하면, 음악회가 열

리는 서포리 해수욕장까지 서포리행 공영버스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

다.

이번 음악회는 개그맨 이재형이 진행을 맡고 배기성, 에매랄드캐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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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이 출연한다. 저녁 8시 30분쯤부터는 덕적도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는 

캠프파이어로 음악회의 흥겨움과 밤바다의 낭만을 느껴볼 수 있다.

음악회 뿐 아니라 부대행사도 다양하다.

음악회가 열리기 전인 오후 4시부터 ‘친환경 디퓨저 만들기’, ‘태

양광 자동차 만들기’, ‘태양광 자동차 경주’등 다양한 친환경 체

험 프로그램과 인천바다의 해양쓰레기 실태와 정화활동을 담은‘해양

쓰레기 사진 전시’로 섬과 바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.

또 행사장 주변에는 덕적도 주민들 운영하는 푸드코트에서 지역 특산

물 등 다양한 음식들을 맛 볼 수 있다.

특히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음악회를 만날 수 있게 됐

다. 인천시·인천관광공사·해외문화홍보원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, 배

기성 TV까지 총 4개의 채널에서 23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실시간으

로 온라인 관람이 가능하다.

이번 음악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및 관람할 수 있으며, 선박 및 숙

박 예약과 관련 패키지 상품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

(juseomjuseom.com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박은희 시 관광마케팅팀장은 “인천 고유의 관광자원인 섬과 음악을 

접목한 행사를 통해 인천만의 특색 있는 아름다운 섬 여행 확산을 위

해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나아가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 <사진> 음악회 포스터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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